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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의 범주들  February
 01
•마태복음 5:21-22

살인은 꼭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         성경은 간접적 살인, 사

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으로 봅니다. 아합은 나봇을 직접 살인하지 않았습

니다. 아내인 이세벨이 꾸미고, 장로들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워 법을 이용해 죽

였습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“네가 죽였다”고 말씀하십니다(왕상 

21:19).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정치적, 법적 살해도 살

인입니다(시 94:6). 

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.           다른 말로 ‘존재론적 살인’이라 부를 수 있

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‘라가’, 즉 ‘바보, 가치 없는 자’라고 상대방을 험담

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(마 5:22). 형제

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도 ‘라차흐’(죽이다)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

신명기에서는 처녀를 강간한 것도 살인으로 봅니다(신 22:25-27). 생물학적 죽음만

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역시 

살인입니다. 

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.         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. 모든 

인간,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(시 24:1).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

있으며(창 9:6),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. 특별히 성도들의 몸

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(고전 6:19-20),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

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(자살, 술, 담배, 마약, 환경 오염 등). 결국, 제6계명의 초점은 

‘행동’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,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

는 데 있습니다.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구원 사역의 의미를 퇴색시키

는 것입니다.

나는 생명을 살리고 

있습니까?

❶ 내가 가진 권한과 지위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?

❷ 나의 언어와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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